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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 희망일 제한없음(즉시)

문의
 기획처 기획과

 기획처 880-1470, 기획과 880-5081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포일: 2022.9.30.(금)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제3차 총장자문위원회 개최

 - 다양한 서울대 발전방향 및 정책적 제언 제시

□ 서울대학교(총장 오세정)는 국내외 석학들로 구성된‘서울대학교 총장자문위원

회’3차 회의를 2022년 9월 26일(월) 개최하고, 대학 비전과 교육·연구, 학생

지원, 국제화, 사회공헌, 재정확충 등 중장기발전계획 바탕으로 대학운영 전 분

야에 걸쳐 다양한 의견과 정책적 제언, 대학 발전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.

□ 서울대학교는 대학 발전 및 개선방향 등의 자문과 개선안을 도출하여 학내 의

견수렴 및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취지에서, 지난 2020년 2월 국내외 석학 

12명(국내 5명, 국외 7명)으로 총장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. 

□ 비전 관련 논의 내용으로, 세계 유수 대학은 고유의 학풍과 비교우위가 있는 

학문 분야를 보유하고 있으나, 서울대는 모든 분야에서 학문의 수월성을 보이

려는 종합대학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공유하였다. 이에 서울대가 국가와 사

회, 인류의 난제 해결을 선도하기 위한 담대한 개혁이 필요하고, 서울대의 공적 

책무를 강조했다. 또한 인구감소에 따른 신입생 유치의 어려움은 해외 대학과

의 교환학생 프로그램화, 해외 인재 유치 등으로 해결해 갈 것을 제시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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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교육 관련 논의 내용으로, 단과대학 및 학과별 장벽을 허물고 사회가 필요로 하

는 융복합 교육과 연구, 시대요구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 등에 전념해야 하며,  

학문분야를 뛰어넘는 융복합 교과과정을 통해 학생주도 전공설계를 지원해야 한

다고 강조했다. 학과별 장벽 등 서울대 발전의 근본적 제약요인은 서울대가 선도

적으로 정부 등과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.

□ 연구 분야 논의내용으로, 서울대가 세계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는 학문분야를  

개척해야 하며, 특히‘K-entertainment’와 상응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

수 있는‘K-science’가 모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. 또한 산학협력의 

체계적 확대를 위해 기업과 대학간 상생정책이 필요하며, 융복합 연계가 가능한 

학문분야인 바이오사이언스가 미래 먹거리 창출과 미래지향적 연구 증진을 이끌

어 낼 서울대의 중점 학문분야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. 

□ 학생지원 및 복지 분야에서, 해외 대학의 기숙형 대학(Residential College) 사례를 

토대로 시범실시를 준비중인 관악캠퍼스 기숙형 대학(Living and Learning)의 중

요성을 설명하며, 학부생들이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과 함께 지내며 상대방에 대한 이

해와 융복합적 사고를 증진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. 그리고 장애 학생이 불편없이 

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물 및 시설의 배려가 필요하며, 친환경적인 캠퍼스 조

성을 위한 미래 비전과 로드맵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.

 

□ 대학의 최종적 고객은 사회 전체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, 과거 한국이 미

네소타 프로젝트로 혜택을 받은 것처럼,‘서울대형 미네소타 프로젝트’를 개도

국 대학에 제공하는 글로벌 사회공헌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. 재정 분야에서

는 정부 출연금이 아닌 기부금, 자체 재원확보 노력이 중요하며, 재무담당 최고

책임자(CFO)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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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※ 서울대학교 총장자문위원회 위원(12명)

 (국내) 김도연 전 총장(포스텍)

       김명자 전 회장(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), 

       김우창 명예교수(고려대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) 

       김진현 이사장(세계평화포럼)

       염재호 전 총장(고려대)

 (국외) 김성복 석좌교수(뉴욕주립대 올버니캠퍼스 문리과대학)

       황승진 석좌교수(스탠포드대 비즈니스스쿨)

       Anzai Yuichiro 의장(일본 유네스코 국가위원회)

       Mark S. Wrighton 전 총장(워싱턴대)

       Marvin Chun 석좌교수(예일대)

       Tan Eng Chye 총장(싱가포르국립대)

       Tim Hunt 교수(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대학교)


